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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nalyze precise seabed geomorphology and conditions for comparing the nearshore areas of the

Dongdo(East Island) and the Seodo(West Island) using detailed bathymetry data and seafloor backscattering images, in

Dokdo, the East Sea. We have been obtained the detailed bathymetry data and the seafloor backscattering data. The survey

range is about 250 m × 250m including land of islets to the nearshore areas of the southern part of the Dongdo and the

Seodo. As a result of bathymetry survey, the southern area of the Dongdo(~50 m) is deeper than the Seodo(~30 m)

in the water depth. The survey areas are consist of extended bedrocks from land of the Dongdo and the Seodo. The

underwater rock region of the Seodo is larger than the Dongdo. In spite of similar extended rocks features from islets,

there are some distinctive seabe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outhern nearshore areas of the Dongdo and the Seodo.

The Talus-shaped seafloor environment formed by gravel and underwater rocks originating from the land of the Dongdo

is up to about 15 m depth. And the boundary line of between extended bedrocks and seabottom is unclear in the southern

nearshore of the Dongdo. On the other hand, the southern coast of the Seodo is characterized by relatively large scale

underwater rocks and evenly distributed sediments, which clearly distinguish the boundary of between extended bedrocks

and seafloor. This is because the tuff layers exposed to the coastal cliffs of the Dongdo are weak against weathering

and ero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re are more influences of the clastic sediments carried from the land of the Dongdo

compared with the Seodo. Particularly, the land of the Dongdo has been undergoing construction activities. And also a

highly unstable ground such as faults, joints and cracks appears in the Dongdo. In previous study, there are dissimilar

features of the massive tuff breccia formations of the Dongdo and the Seodo. These conditions are thought to have

influenced the different seabed characteristics in the southern nearshore areas of the Dongdo and the S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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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도, 동도와 서도 연안에서 정밀 해저 지형과 해저면 영상 자료를 획득하여 해수면 아래에서 나타나

는 해저 지형 및 해저면 환경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도 섬 육지부와 바로 연장되는 동도와 서도 각 남부 연안 해역의

약 250 m × 250 m 범위에서 정밀 수심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를 획득하였다. 동도 남부 연안은 최대 수심 약 50 m

범위이며, 서도 남부 연안은 최대 수심 약 30 m 범위에 해당한다. 동도와 서도 연안은 섬 육지부에서부터 연장되는 모암

이 해수면 아래로 그대로 이어져 해저면에서 큰 수중 암반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서도 남부 연안이 동도

연안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동도와 서도 연안 모두 유사한 수중 암반 지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주변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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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해저면 환경은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도 남부 연안은 섬 육지부

에서 기인한 크고 작은 암설들로 인해 형성된 테일러스(Talus) 형태의 해저면 환경이 수심 약 15 m 범위까지 형성된

특징을 보이며, 수중 암반 지대와 해저면의 경계면이 모호하게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서도 남부 연안은 비교적 큰 규

모의 수중 암반들과 고른 퇴적물이 분포하여 해저면과 접하고 있는 섬 육지부터 연장되는 암반들의 경계면이 확실하게 구

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도의 해안 절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응회암층이 풍화나 침식에 약하여, 서도 연

안에 비해 섬 육지부로부터 운반된 쇄설성 퇴적물이 흘러내린 영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동도는 서도에 비

해 선착장이나 통행로 개설공사 등의 활동이 계속되어 섬 육지부의 지반 불안정과 단층, 절리, 균열이 높은 편으로 나

타난 바 있다. 또한 과거 연구 결과들에서 동도와 서도에 나타나는 괴상 응회질 각력암층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

음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 해저면에서 구별되어 나타나는 쇄설성 퇴적물 환경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의 상이한 해저면 환경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독도, 동도, 서도, 정밀 해저 지형, 해저면 영상

1. 서 론

동해는 울릉분지, 야마토분지, 일본분지 등 후열도

분지들(back-arc basins)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릉분지

내에는 독도 및 울릉도와 해수면 밑으로 발달해 있는

해저 화산체인 안용복해산, 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되어 있다. 독도는 섬이 발

달하지 않은 동해에서 울릉도와 함께 형성된 알칼리

화산암류의 해양섬 기원 화산체로서 해수면 위로 동도

와 서도 두 개의 주 섬과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들이

드러나 있다(Hirata et al., 1989; Kim et al., 1994).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수면 위의 독도는

독도 화산체 그 전체 규모에 비하며 일부분이며, 해수

면 아래로 높이 약 2,100 m의 하나의 거대한 원형

형태의 화산체로 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Kim et al.,

1994; Chough et al., 2000)(Fig. 1). 독도는 초기 플

라이오세 시기 동안 최초의 화산활동에 의해 원시의

독도 화산체가 형성되었으며, 화산활동이 재개되기까지

약 2백 만년 동안 원시 독도 화산체의 형태 및 크기

가 상당 부분 손실된 후, 후기 플라이오세까지 지속된

화산활동에 의해 현재와 같이 해수면 위에 드러난 독

도와 함께 해수면 아래로 거대한 독도 화산체가 자리

잡은 형태로 형성되었다(Sohn and Park, 1994; Sohn,

1995). 또한 독도는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플라이오세

-플라이스토세 시기에 일어난 요린변동(Yolin Disturbance)

과 관련된 알칼리 화산 활동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울릉도 화산암류와 비슷한 알칼리 현무암, 조면 현무

암, 조면 안산암 및 조면암으로 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Kim et al., 1987). 이러한 생성 기작을 통해 해

수면 위의 독도는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수면

위의 동도와 서도는 약 150 m의 거리를 두고 형성되어

있다. 동도는 높이 약 98 m, 서도는 높이 약 168 m

로 다른 크기와 형상을 하고 있는데, 동도와 서도는

유사한 화산층서를 가지면서도 일부 범위에서는 상이

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독도는 하부로부터 조면암I, 괴

상(응회질)각력암, 층상 응회암, 조면안산암, 스코리아

질 용결 응회암, 조면암II, 조면암III, 조면암 암맥의 순

서로 독도 화산층서가 제시된 바 있으며, 동도의 북부

일부와 서도의 남동부 해안의 해수면 근처에는 조면암

이 노출되어 있다(Sohn and Park, 1994; Hwang and

Jeon, 2003). Shim et al., (2010)은 동도와 서도 간

에 나타나는 괴상 응회질 각력암층이 다소 상이한 특

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동도의 경우 괴상

응회질 각력암층이 해안 절벽을 따라 대략 40 ~ 50m

고도까지 노출되어 있으며, 암편으로는 현무암과 조면

현무암이 우세하고, 조면암 및 스코리아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서도의 경우 현무암, 조면현무암,

조면암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연구”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독도 연안에

서 획득한 정밀 수심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정밀 해저 지형도와 해저면 영상도를 기반

으로 해저면 지형과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해저 지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 결과들을 연계·중첩하여 해

저면 환경 특성에 대한 맵핑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해수면 위로 드러난 동도와 서도의 서로 다른 지형·지

질 환경과 연계하여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 해역의 해

수면 아래에서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해저 지형

및 해저면 환경 특성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연구자료

해수면 위로 드러난 독도 연안 해역은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섬 주변으로는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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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으면서 만들어낸 주상절리와 수만 년 동안의 풍

화와 해식으로 형성된 해식동굴, 해식대, 해식애와 바

다 위로 노출된 크고 작은 부속 도서(89개)들이 형성

되어 있다. 또한 동도와 서도에는 인공 구조물들도 개

발되어 있는데, 동도 연안은 독도 접안을 위한 선착장

과 방파제와 통행로 등이 있으며, 서도 연안에는 어민

숙소 건설 및 유지로 인한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 범위인 수심 약 50 m 이내의 동도와 서도

주변 연안 해역은 섬 육지부의 불규칙하게 형성된 지

형 구조가 해수면 아래에서도 연장되어 나타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독도 연안 해역은 복잡하고 다양한 해

저면 지형·지질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정밀

수심 자료, 해저면 영상 자료를 획득하였다. 동도, 서

도 섬 육지부와 바로 인접한 남부 해역의 약 250 m

× 250 m 범위 내에서 획득하였으며, 동도는 최대 수

심 약 50 m, 서도는 최대 수심 약 30 m에 해당하는

범위이다(Fig. 2). 동도 연안 현장 자료는 2014년 9월

18일 ~ 20일 획득하였고, 서도 연안 자료는 2013년

5월 31일 ~ 6월 1일에 조사를 수행하였다. 동도와 서

도 주변 연안은 수심이 얕고 주변 부속도서 및 노출암,

돌출암 등이 산재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자료 획득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소형 연구선 장목 2호(R/V

Jangmok No.2)를 현장 조사에 활용하였다. 수심 자료

획득은 Kongsberg Maritime사의 다중빔 음향 측심기

(Multibeam Echosounder)인 EM 3001 시스템을 활

용하였다. 본 모델은 293, 300, 307 kHz 범위에서 주

파수 운용이 가능하고, 주사 범위(Beam Swath)는 최

Fig. 1. (a) Topography map of the Ulleung Basin in the East Sea (b) 3D bathymetry map profile of the Dokdo seamount

(modified from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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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30° 범위 내에서 동시에 160개 빔의 송수신을 지

원하며, 수심 해상도는 약 1 cm, 최대 측량 가능 수

심은 약 150 m 범위로, 연구지역인 독도 주변 연안

현장 조사에서 자료를 획득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동도와 서도 섬 육지부와 바로 인접한 해역은 얕은 수

심과 함께 불규칙하고 복잡한 지형 환경으로 인하여

소형 연구선과 천해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의 활용으로

도 섬 근접 범위에 대한 자료 획득에는 어려움이 발생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도와 서도 인접 해역에

서는 다중빔 음향 측심기의 트랜듀서를 섬 육지부 방

향으로 회전시켜, 빔의 송수신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

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Fig. 3). 수심대의 형성

Fig. 2. Bathymetry map of the study area around the nearshore area of Dokdo.

Fig. 3. (a) Installation of tilting the transducer of the multibeam echosounder system in field survey (b) Expansion of swath

range using sonar head til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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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고려하여 동도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서도에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각각 11개의 측선을 따라 수심 자료

를 획득하였다. 해저면 영상 자료 획득은 EdgeTech사

의 4125 Shallow Water Side Scan Sonar System

으로 수행하였는데, 해당 모델은 Full Spectrum의

CHIRP Pulse Type을 지원하고, 400/900 kHz 또는

600/1600 kHz의 듀얼 주파수 운용이 가능한 고해상도

해저면 영상 탐사기이다. 동도 남부에서는 동-서 방향

으로 6개의 측선을 따라 자료를 획득하였고, 서도 남

부 연안에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5개의 측선 조사를

수행하였다.

3. 자료처리

현장 조사에서 획득한 원시 자료인 수심 자료와 해

저면 영상 자료에 대해서 후처리 및 보정 작업을 수행

하였다. 다중빔 음향 측심기와 해저면 영상 탐사기 시

스템을 활용한 현장 자료 획득은 특정 주파수대의 특

성을 이용하여 음파(Ping)를 생성하고 수중에서 송수신

하여, 음파의 회신 시간, 반향 강도 등을 계측하는 원

리로 수행된다. 이러한 측량 원리는 음파가 수중에서

산란이나 굴절의 영향이 없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원시자료에 왜곡이

나 오차를 발생시키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원

시자료에 대한 후처리 및 보정 작업이 필요하였다.

수심 자료의 후처리 및 보정 분석은 CARIS사의

Hips & Sip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Hips & Sips

프로그램은 원시 자료(*.all(Kongsberg Simard Raw

Data Format))의 입력(Import) 및 변환(Conversion)을

기반으로 수심 자료의 보정에 관한 일련의 후처리 프

로세스의 수행이 가능하다. 독도 동도와 서도 남부 연

안의 각 자료에 대한 위치(Navigation) 보정, 자세

(Attitude) 보정, 음속(Sound Velocity) 보정, 조위(Tide)

보정 등 수심 원시 자료에 대한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

였으며, Hips & Sips의 수심값 보정 프로세스(Swath

Editor, Subset Editor) 수행으로 수심 원시 자료 중

선박의 움직임(Roll, Pitch, Heave)이나 파도, 조류 등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어 기록된 오측값들을

보정하였다(CARIS, Hips & Sips, 2017). 해저면 영

상 자료의 후처리 및 보정은 Chesapeake Technology

사의 SonarWiz 프로그램으로 수행하였다. 해저면 영상

자료(*.jsf(EdgeTech Raw Data Format))의 입력 및

변환, 모자이크(Mosaic) 생성, 영상 기록의 위치 보정,

수주 기록(Water column) 보정 및 영상 기록 보정

(AGC(Automatic Gain Control), BAC(Beam Angle

Correction), UGC(User-defined Gain Control), TVG

(Time varied Gain)) 등의 일련의 후처리 프로세스 과정

을 수행하여 정밀 수심 자료와 동일한 범위에 대한 최

종 해저면 영상 결과(GeoTiff)를 생성하였다(SonarWiz,

2017)(Fig. 4).

Fig. 4. (a) Workflow of post-processing for bathymetry data in Hips & Sips. (b) Workflow of post-processing for seafloor

image in Sonar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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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4.1.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 해저 지형 및 해저면

환경 특성

독도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의 약 250 m × 250 m

범위에 대한 수심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를 기반으

로 해저면 환경 특성 분석하였다. 동도 남부 연안은

섬 육지부와 바로 맞닿은 해역에서부터 최대 수심 약

50 m 범위이며, 서도 남부 연안은 최대 수심 약 30 m

범위에 해당한다. 

동도와 바로 인접한 해역은 육지부터 연장되는 모암

과 노출암 및 돌출암 등의 암반들이 많이 나타나는 해

저면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Fig. 5). 이러한 수중 암반

들로 인한 불규칙한 해저 지형과 함께 그 주변으로는

섬 육지부에서 기인한 크고 작은 암설들로 인해 형성된

테일러스(Talus) 형태의 해저면 환경이 수심 약 15 m

범위까지 형성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Fig. 5–A). 수심

약 15 m 이후로는 큰 지형 굴곡이나 기복없이 수심

약 50 m 범위까지 평탄한 해저면으로 이어지며, 세

개의 수중 암반이 나타나고 있다(Fig. 5–B). 세 개의

수중 암반 중 가장 큰 규모는 수심 약 30 m 범위에

발달되어 있는데, 길이 약 70 m, 폭 약 35 m의 타원

체 형태이며 높이는 약 15 m에 달한다. 수심 약 40 m

범위에는 약 5 m 높이로 유사한 형태의 비교적 작은

두 개의 수중 암반이 위치하고 있는데, 길이 약 20 m,

폭 약 18 m 크기와 길이 약 80 m, 폭 약 20 m 크

기로 형성되어 있다. 연안부터 수심 약 15 m 내 범위

는 약 13°의 경사면으로 가장 가파른 해저면이 발달되

어 있고, 수심 약 15 m 부터는 경사면이 약 5 ~ 7°

의 범위로 완만해지며 수심 약 40 m 범위까지 나타나

고 있으며, 이후로 수심은 점차 깊어지면서 독도 화산

체의 평탄한 정상부 해역이 나타난다.

서도 남부 연안은 섬 육지부에서 연장되는 모암이

해수면 아래로 크게 네 개의 수중 암반 형태로 형성되

어 있는데, 가장 동쪽에 있는 암반이 해저면부터 높이

약 10 m 크기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며 나머지 세

개의 암반들은 높이 약 5 m의 크기로 발달되어 있다

(Fig. 6). 네 개의 수중 암반들에 둘러싸인 수심 약 16 m

범위 내에는 높이 약 4 m 이내 규모의 유사한 크기

와 형태의 작은 암반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Fig. 6–A). 불규칙하게 산재하고 있는

작은 암반들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그 크기 및 규모

가 작아지고 분포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수

심 약 30 m 범위까지 자갈류의 퇴적층이 완만한 해저

면과 함께 형성되어 있다. 연안에서 수심 약 16 m 범

위 사이에는 약 15°의 가파른 경사면이 수중 암반들과

함께 복잡하게 나타나며, 이후로는 약 4.5°의 완만한

경사면으로 큰 지형 기복이 나타나지 않고 독도 화산

Fig. 5. The result of topographic map(left) and seafloor image map(right) of the southern nearshore area of the D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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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정상부의 평탄한 해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4.2.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 해저 지형 비교

독도 연안 해역의 전반적인 퇴적상은 쇄설성 퇴적물

과 역질 크기의 탄산염 퇴적물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데(현 등, 2010), 본 연구 지역인 독도 연안의 동도

남부 연안은 사(sand, S) 퇴적상이 우세하고, 서도 남부

연안은 역질 사(gravelly sand gS), 사질 역(sandy

gravel, sG), 역(gravel, G)의 세 가지 퇴적상이 혼재

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동도와 서도 남

부 연안의 해저면 특성에 따른 해저면 환경을 분류하

였는데, 섬 육지부와 인접한 해역에서는 큰 규모의 수

중 암반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역질 크

기의 쇄설성 퇴적물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수심이 깊

어지면서 자갈질 모래 퇴적층이 고르게 나타나는 특징

을 보인다(Fig. 7). 독도 연안 해역은 전반적으로 불규

칙한 수중 암반들에 의해 수중 암반 지대가 우세한 해

저면 지형 환경과 퇴적상이 형성되어 있으나, 그 분포

와 양상은 동도 연안과 서도 연안에서 다소 다른 특징

을 보이고 있다. 동도와 서도 모두 섬 육지에서 연장

되는 모암이 수중 암반 지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암반 주변의 퇴적 형상과 암반의 경계면에서는 동도와

서도에서 다른 해저면 환경 특성이 나타난다. 동도 연

안은 많은 양의 쇄설성 퇴적물과 불규칙하게 형성된

암반들이 연안에서 연장되는 수중 암반 지대 사이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가 해저면 바닥과 모호하게

형성되어 있다. 반면, 서도 연안은 비교적 큰 규모의

암반들과 고른 퇴적물이 분포하여 해저면과 접하고 있

는 섬 육지부터 연장되는 암반들의 경계면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Fig. 8). 동도와 서도 연

안 해저면에서 나타나는 환경 특성 차이는 섬 육지부

의 퇴적양상에서도 나타나는데, Shim et al., (2010)은

동도와 서도에 나타나는 괴상 응회질 각력암층이 다소

상이한 특성이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분화구의

위치에 따른 차이와 하부 조면암 용암이 분출할 당시

의 해수면에 대한 지형적인 차이로 인해 각력암의 퇴

적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동도의 경우

괴상 응회질 각력암층은 해안 절벽을 따라 대략 40 ~

50m 고도까지 노출되어 있으며, 암편으로는 현무암과

조면현무암이 우세하고, 조면암 및 스코리아 등도 상

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서도의 경우 어업민 숙

소 부근의 조면안산암과 조면암맥에 암편이 포유되거

나 물골 쪽에 소규모로 분포하는데 현무암, 조면현무

암, 조면암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Shim et al., 2010). 이러한 동도와 서도 모암에서

나타나는 퇴적양상의 차이는 동도 남부 연안 해역이

서도에 비해 풍화나 침식에 약하여, 섬 육지부로부터

운반된 쇄설성 퇴적물의 영향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Park et al., (2008)에 의하면 독도의 암석은 주로 응

Fig. 6. The result of topographic map(left) and seafloor image map(right) of the southern nearshore area of the S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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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lassification of seafloor conditions of the southern nearshore area of the Dongdo and Seodo.

Fig. 8. The results of detailed bathymetry profile in the nearshore of the Dongdo(upper) and the Seodo(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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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 조면안산암,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적으로 풍화와 침식에 의해 국내 암석의 역학적 물성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동도의 해안 절벽에 많이 노출되어 있

는 응회암은 풍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되

며 조면안산암과 조면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역학

적 물성수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k et

al., (2008)은 독도 지반에는 단층과 절리들이 잘 발달

되어 있으며, 단층 부근에서는 단층작용으로 인해 주

변으로 연약층이 형성되어 쐐기파괴나 낙반이 일어난

다고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화산활동이나 암괴 이동에

의해 생성된 균열 역시 낙석이나 낙반의 요인이 되는

데, 특히 동도는 서도에 비해 선착장이나 통행로 개설

공사 등의 활동이 계속되어 섬 육지부의 지반 불안정

과 단층, 절리, 균열이 높은 편으로 제시되었다(Park

et al., 2008). 서도에 비해 동도 남부 연안 해역에서

집중되어 나타나는 쇄설성 퇴적물에 의한 복잡한 해저

면 환경은 본 연구 결과 및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도와 서도에 형성되어 있는 서로 다른 특성

의 기반암과 상이한 퇴적양상 환경에 의한 차별적인

풍화 및 침식 작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도

남부 연안 해역은 섬에서부터 연장되는 기반암이 해저

면으로 연장되어 수중암반을 형성함과 동시에 주변으로

쇄설성 퇴적물이 산재하고 있어 복잡한 지형 특성을

보이며, 서도 남부 연안 해역은 섬 육지부에서 이어지

는 기반암의 경계면이 해저면과 잘 구별이 될 정도로

모래 퇴적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독도 화산체 중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동도와 서도 연안 해역에서 나타나는 해저 지형

및 해저면 환경 특성을 파악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하

였다.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 해역의 정밀 해저 지형

과 해저면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일

한 범위 해역에 대해 동도와 서도에서 각각 수행하였

다. 동도와 바로 인접한 남부 해역은 섬 모암과 노출

암 및 돌출암 등의 암반들이 육지부에서부터 그대로

연장되어 해저면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중

암반들로 인한 불규칙한 해저 지형과 함께 주변으로는

섬 육지부에서 기인한 크고 작은 암설들로 인해 형성된

테일러스(Talus) 형태의 해저면 환경이 수심 약 15 m

범위까지 형성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심 약 15 m

이후로는 큰 지형 굴곡이나 기복없이 수심 약 50 m

범위까지 평탄한 해저면이 형성되어 있다. 서도 남부

연안은 섬 육지부에서 연장되는 모암이 해수면 아래로

크게 네 개의 수중 암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데, 가

장 동쪽에 있는 암반이 높이 약 10 m 크기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며 나머지 세 개의 암반들은 높이 약

5 m의 크기로 발달되어 있다. 네 개의 수중 암반들에

둘러싸인 수심 약 16 m 범위 내에는 높이 약 4 m 이

내 규모의 유사한 크기와 형태의 작은 암반들이 불규

칙하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동도와 서도 연

안 해역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해저면 지형 환경과 퇴

적상이 형성되어 있으나, 그 분포와 양상은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도와 서도 모두 섬 육지부에서

연장되는 모암이 수중 암반을 형성하고 있지만, 암반

지대 주변의 퇴적 형상과 암반의 경계면에서 해저면

환경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도 연안은 많은 양의

쇄설성 퇴적물과 크고 작은 수중 암반들이 연안부의

수중 암반들 사이에 밀집되어 있으며, 암반들과 해저

면 바닥의 경계면이 모호하게 형성되어 있다. 반면, 서

도 연안은 비교적 큰 규모의 암반들과 고른 퇴적물이

분포하여 해저면과 접하고 있는 섬 육지부터 연장되는

암반들의 경계면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이는 동도의 해안 절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괴

상 응회질 각력암층이 서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현무암, 조면현무암, 조면암에 비해 풍화나 침식에 약

하여, 섬 육지부로부터 운반된 쇄설성 퇴적물이 동도

남부 연안 해저면 환경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도는 서도에 비해 선착장이나 통행

로 개설공사 등의 활동이 계속되어 섬 육지부의 지반

불안정과 단층, 절리, 균열이 높은 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동도와 서도 연안의 해저면 환경에서 나

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이 본 연구 해역 범위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으나, 분석 범위가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

내의 비교적 한정된 범위에서 수행된 결과이므로, 향

후에는 동도와 서도 연안 전체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

으로 획득하고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비교 분석

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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